
참 당당하다

부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

시비분별 내려 놓으니

모두가 완전하다

이 암각화를 누가 그렸을까?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일까? 

그림을 한껏 멋지게 그리면서도, 절제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. 절제하였어도 그림의 뜻이 작아지지 않았다.  

단순한 형태로서 완전하고 충분하다. 

두 뿔을  주저함 없이 곧장,  높게 뽑았지만 넘치지 않았고, 건너편의  ‘인생길’ 또한, 한 획으로 마무리 하였다. 

둘 다,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으면서 제멋을 충분히 살렸다. 

우리 삶에서도 이런 멋진 순간들이 있기를 바란다. 

“세상살이 재미 있는지?”

<서신1>

대원성 보살아. 세상사리 자미 있는지? 만사(萬事)가 무

비몽중(無非夢中)인데 그저 그 말 할 테지. 꼬마들 충실하

고 아빠 처사도 度世攝心(도세섭심)에 불자의 긍지를 잃

지 않고 지내는지? 떠나기 전에 부산가면 꼭 한 번 가 보아

야지. 꼬마 木鐸(목탁) 희자가 빨리 안 보낸다고 극성 하

는 바람에 나도 大木(대목)에게 빨리 야단쳐서 칠도 안하

고 보내니 농방 같은 데 가서 칠을 하면 예뿔게다. 자 해제

하고 나가면 들리기로 하고 이만 안녕. 관음보살.

1972년 여름, 내가 결혼한 후 처음 일타 스님이 우리 집

에 오셨는데, 오시기 전에 주신 편지다. 내게 목탁을 선물

하자고 희자 스님이 일타 스님께 건의했던 이야기와 칠도 

안 한 목탁을 보내게 된 사연을 적고 있다.   

나는 결혼 후에도 집에서 매일 기도를 올렸는데, 아마

도 스님께서 나의 기도정진에 힘을 보태주시려 했던 것 

같다. 목탁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. 목탁을 볼 때

면 일타 스님과 희자 스님이 떠오른다.

<서신2>

여러 불자들의 성의에 다만 합장할 뿐. 복되게 쓰겠습니

다. 요즘 자연보호운동 때문에 나무창고, 변소깐 등 불량건

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일꾼들이 계속 일하고 있

다. 마당에 담장 쌓고 마당 아래도 단장하고 일이 많았지만 

이제는 다 끝났으니 아무 염려 마시오. 연꽃모임 돌 날 모

두 오십시오. 무엇을 준비했다가 드릴까? 가야산 스님.

※법해월이 보낸 김공양 잘받았습니다. 

일타 스님이 해인사 지족암에 계실 때다. 크고 작은 

불사를 하실 때면 연꽃모임 도반들과 함께 찾아뵙곤 했

다. 가끔 해인사를 다녀오면 도반들 모두가 환희심과 신

심에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다. 나와 도반들은 그 모

습이 너무 좋아서 통도사, 범어사 등 여러 사찰을 찾고 

스님들 법문도 많이 청해 들었다. 당시는 우리 같은 젊

은 신도들이 많지 않아서 우리 도반들은 가는 곳마다 환

영일색이었다. 그러다보니 우리들의 신심도 나날이 커

질 수 있었다. 

스님이 가끔 우리 집으로 오시는 날엔 집에서 법회를 

열었는데, 동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집안이 터질 

지경이었다. 스님은 “아이구, 눈이 너무 가까이 있어 민

망스럽구나”하시면서도 신이 나서 법문하시곤 했다. 하

지만 나는 한 번도 스님의 법문을 차분하게 제대로 들을 

수 없었다. 법회를 연 집주인으로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

았기 때문이다. 

이렇게 우리 집은 늘 스님과 신도들로 북적거렸다. 길

에 서성이는 스님만 보이면 이웃 사람들은 우리 집을 찾

는 줄 알고 우리 집을 알려 줄 정도였다. 다른 많은 도반

들이 자신의 집에서도 스님을 모시고 법회를 보고 싶어 

했던 기억이 난다. 스님은 비좁은 공간에서 법회를 보시

면서도 불편한 기색 한 번 보이지 않으셨고, 법회가 끝나

고 우리 집에 묵으실 때도 불편한 내색 한 번 없으셨다. 

오히려 아이들이 어질러놓은 책이며 장난감들을 일일이 

치워주셨다. 새로 들어온 도반들의 법명도 일일이 챙겨 

지어주셨고 신심 돋게 하는 법문도 많이 해주셨다.      

대원성보살의

선지식‘산중서신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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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감 스님의

암각화 기행

위풍당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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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꽃모임 도반들과 일타 스님.


